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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암스님(4)

영산(橊山) 스님이 하루는 수덕사로
혜암(惠菴, 1886~1985) 조실스님을
찾아왔다.
-문:어떤것이화두입니까?
-답:봄날에닭이우느니라.
-문:어떤것이선(禪)입니까?
-답:신령스런 거북이가 날개를 펴느

니라.
-문:어떤것이성인(聖人)의말입니까?
-답:옛 부처(古佛)가 지나간지 오래

니라.
-문:어떤 것이 사구(死句)이며, 어

떤것이활구(活句)입니까?
-답:벌써죽었느니라.
영산스님은절하고물러갔다.
<벽암록>에‘청풍은땅을두루도니

무슨 한계가 있으랴(靑風 地有何
極)’하는 구
절이 있다. 청
풍은 걸림이
없고 한계가
없어서 한정
도, 차별도 없이 누구의 창문에도 불
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수행자는 진
리의 암호인 화두를 깨닫지 못해 끊
임없이 찾고 구하지만, 진리는‘봄날
아침에 닭이 우는’것처럼 자연스럽
고 자명해서 누구의 눈이나 귀에 뜨
일수있고, 들릴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

을 보고 듣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
까. 그것은 오로지 자아로부터의 인
식, 즉자기본위의소견인아견(我見)
때문에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
문이다. ‘극락은 십만억토(十萬億土)
의 피안에 있다’고 하지만, 분별ㆍ망
상을 여읜 무분별지(無分別智)로 보
면극락은바로눈앞, 최단거리에있
다. 경봉스님의“눈을떡~ 들어서보
마다아는기라!”하신말씀처럼, ‘목
격도존(目擊道存)’인것이다.
이처럼‘신령스런거북이가날개를

펴는’진공묘유(眞空妙有)한세계, 즉
진여실상의세계는언제어디서나천
기(天機)를 누설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를 알 도리가 없다. 수행자
가 위에서‘화두나 선(禪)이 무엇인
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의 문을 여는 암
호나 열쇠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苦
肉之策)인셈이다.
장졸수재(張拙秀才) 선사는“광명

이고요히온법계에두루비춰, 성현
과 범부중생이 한 집을 이루었네(光
明寂照遍河沙 凡聖合靈共一家)”라고
노래한 바 있다. 이 광명이나 청풍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루 불
어오고비치고있기에성인이나범부
라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영

산 스님의 질
문처럼 굳이

‘성인의 말’을
따로찾는다면
이미분별심에

떨어진 것이다. 사구와 활구 즉, 죽은
말과 깨달음의 말을 분별하는 질문
역시, 이미 중생심에 떨어진 죽은 말
에불과한것이다.
이와같이, 수행자는무엇보다도먼

저상(相)에걸림이없어야한다. <금강
경>의말씀처럼, ‘모든상을떠난것을
이름 하여 부처라고 하기(離一檛諸相
卽名諸佛)’때문이다. 혜암 스님은 성
인이니범부니, 사구니활구니하는상
(相) 즉, 한생각을일으켰을때이미십
만팔천리나어긋났다고지적하고있
는 것이다. 때문에 스님은“무엇보다
도먼저모든것을알아내려는성성(惺
惺)히 깨어있는 의심으로‘돌이켜 보
면(廻光返照)’된다. 방법이라하여따
로찾게되면결국분별심만늘어나게
되지만‘다만 의심하는 곳’에서는 일
체가그대로소멸되고만다”고당부하
였던것이다. 김성우객원기자

나는누구인가?  나는왜여기있는가? 

지금이야말로당신이큰변화를가져오기위해
일생동안기다려왔던바로그시간입니다
당신의소원을이루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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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코스
나를찾아떠나는9일간의내면여행!

-아봐타마스터김희균

번뇌₩망상비워내고‘無心의경지’로…

진리는‘닭우는소리’처럼자명

我見때문에실상바로보지못해

영산,어떤것이화두입니까

혜암, 봄날에닭이우느니라

영산,어떤것이禪입니까

혜암, 신령스런거북이가날개를펴느니라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가 <원오심요(圓
悟心要)>에서 윤상인
(倫上人)에게 주는 편

지글을들어법문을시작하겠다.
“어느 것이라도 마음을 두기만 하면 하
늘과땅만큼의차이가생긴다.”
이말씀이야말로우리후학을살리는말

씀이다. 부처님이꽃을들어보이자가섭이
파안대소한 염화미소(拈華微笑) 이후, 조
사선이 전해져 온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
를 느낀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똑
같은 부처임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다. 꽃한송이든것은수미산이좁쌀
속에 들어가는 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한자리, 삶과죽음이둘이아닌자리를바
로 일러 준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구라는
별에참선법을남겨주신것은인간최상의
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알음알이와 분
별심을 내어 그 도리를 알려고 하면 하늘
과땅처럼멀어질뿐이다.
가섭과같은조사스님들은말한마디에

곧바로 깨달았건만 지금 수행자들은 법문
을듣고도바로깨닫지못하는것은왜일까.
“지금 관문을 뚫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보다 마음에 집착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벗어나서무심한경지에이르기만하면모
든 망령된 생각과 더럽혀진 습기가 다 없
어지고지견과알음알이의장애가모두사
라질것인데, 다시무슨일이있겠는가. 그
러므로 남전(南泉) 스님은‘평상시의 마음
이도(平常心是道)’라고하였다. 그러나생
각을일으켜평상(平常)하기를기다린다면
벌써어긋나버린다.”
요즘사람들은수미산이좁쌀속에들어

가는 도리를 말하면 이해가 안 간다며, 구

름잡는소리라고만한다. 그러나조사스
님들이말과생각이끊어진자리를밝혀
온것은크나큰복이아닐수없다. 우리
가지금바로허공성을체득하지못하는
건마음과육신에대한집착을놓지못하
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나는 생각한
다, 고로나는존재한다”고말했지만, 참

선에서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저 허
공성을제대로못보면시ㆍ공간이끊어진
자리, 청정법신비로자나불이세상만물을
먹여살리는이치를보지못한다.
사람들은 생각이 움직인 것을 마음이라

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찻그릇처
럼비워진무심이본래마음이다. 빈그릇,
허공성에는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번
뇌ㆍ망상을비워버리면텅빈그릇, 무심경
계가된다. 무심경지에이르면망념과습기
가 없어진다. 다른 종교는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과일로인해인류에게는원죄(原罪)
가있다고하지만, 불교에서는무심경지에
이르면백천만억겁(劫)에지은업이한순
간에 사라진다고 본다. 지옥도, 극락도, 인
간세상도 내가 만든다. 내가 지은 업에 책
임을지기위해서도화두참선을해야한다.
내가태백산도솔암에서 2년7개월동안

장좌불와를 했다고 소문이 났지만, 정작
제대로공부맛을본것은2개월남짓이었

다. 나머지 기간은 실체 없는 번뇌ㆍ망상
과 처절한 싸움을 했다. 번뇌ㆍ망상이 밖
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과거생 동안
지은 허깨비 같은 업의 소산임을 알고는
무거운짐을벗을수있었던것이다.
그럼 어떻게 참다운 무심에 들 것인가.

한 방울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영원히 마
르지않는다. 낙동강, 섬진강, 백마강이바
다로들어가면이름조차없어진다. 허공에
서는 모든 게 하나이다. 진실하지 못하고
하심하지 못하는 아상(我相)을 가진 내가
참나로 돌아갈 때가 화두 드는 순간이다.
번뇌ㆍ망상은 내가 걸어온 길이다. 너다
나다, 있다없다, 옳다그르다, 예쁘다밉다
하는관념으로지은것이번뇌ㆍ망상이다.
평상심이든깨달음이든, 그무엇이든생각
을 일으켜 구하거나 바라면 어긋나고 만
다. 한 생각 일으킨 망상을 지우려면 모르
는곳, 마음의고향으로돌아가야한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
까?”하고 물었을 때, “뜰 앞의 잣나무니
라”한것이무심에서나온, 실상을곧바로
일러준 말이다. 이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왜, 뜰앞의잣나무라했을까?”하고화두
를들게되는것이다. 이몸뚱이끌고다니
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서“이것이 무엇
인가?”하고화두를드는것이다.

문문:근기와 수준에 따
라 좋고 나쁜 화두가
있습니까?
-좋고나쁜화두란따

로 없다. 각자의 성질과 업에 따라 적합한
화두가 있을 뿐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무자(無字)’화두를, 따지는것을좋아하는
사람은‘만법귀일일귀하처(萬法歸一一歸
何處)’화두를들것이다. 이몸뚱이가참나
가아님을알고참나를찾고자하는간절한
발심이될때선지식을찾아가면, 근기와인
연에맞는화두를간택받을것이다.

문문:1년 전부터‘만법귀일 일귀하처’화두
를들었는데, 잘 안됩니다. 어떻게화두를
챙겨야할까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
디로돌아가는가?’하면의문이길어져잘
안 되는 수가 있다. 만공 스님은‘만법이
하나로돌아가는데, 하나가무엇인가?’이
렇게화두를들라고한적이있다.

문문:바람이 잠잠해지면 파도가 쉬게 된다
하셨는데, 어떻게바람을잠잠하게합니까?
-바람은욕망이자업이다. 내몸속에서바

라는바를화두로바꿔야한다. 파도는망
상의세계요, 바다는참마음의세계다. 욕
망이멎어야파도가쉬게된다. 그러나망
상인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자 보리이다.
그놈이바로부처에서나왔기때문이다.

문문:모든화두의목표는같은가요?
-1700공안은같다다르다, 옳다그르다를
넘어서직접깨달아서맛을봐야안다. 화
두의 본래 장치는 마찬가지이지만, 같다
다르다에떨어져서는안된다.

김성우객원기자

법법문문

문문답답

혜국스님초청

간화선수행법

담선법회현장

조계종포교원주최‘간화선수행법에따른담선법회’가열린직지사만덕전은선수행을제대로
하고자하는열기로가득했다. 

“염기념멸(樺起樺滅)을위지
생사(謂之生死)니당생사지제
(當生死之際)에부진력제기화
두(復盡力提起話頭)니라……
나무아미타불.”

11월 18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주최
한‘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담선법
회’에500여사부대중이법당을가
득 메웠다. 삼귀의와 포교원장 인
사말에이어이어청법가가끝나자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인 혜국 스님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사진)이
나옹 선사의 화두참구법을 게송으
로읊으며‘법의문(法門)’을연다.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을이름하여생사(生死)라하니, 이
러한생사에당하여서다시금힘을
다하여 화두를 들지어다. 화두가
순일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
이 다하나니, 생각이 일어나고 사
라짐이 다하는 곳을 이름 하여 고
요함(寂)이라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無記)라 하
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있는 것
을이름하여신령(靈)하다하니, 이
러히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무너짐도잡되지도않아서이
와같이공을들이면며칠못가이
루어지리라.”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설법과

문답을통해혜국스님은때론자상
하게, 때론 역설적으로, 때론 고함
을지르며재가자들의마음밭(心地)
에법의비가스며들도록최선을다
하는모습이역력했다. 이날법문의
요지와문답내용을요약한다.

RYN워킹모습
곧은 자세, 무릎 곧음

일반워킹모습
허리굽은 자세, 무릎굽힘 자세

RYN 원종점만의 특별한 서비스
RYN 원종점에서는특별히체형교정사가
신체균정으로체형교정및氣순환운동
(뒷목저림, 오십견, 만성피로, 오장육부강화,
불면증, 만성두통,목디스크등에효과)
전통手氣요법시술을 신발 구입시
1회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 코리아
부천원종점 032)676-4906
핸드폰 016-703-4906 이병철팀장

RYN Walking 효과
* 허리가편한신발 ryn 
* 관절이편한신발ryn  
* 굽은척추가펴지는신발 ryn  
* 당뇨환자에게운동량을늘리고
혈액순환을돕는신발 ryn  

* 평발 ,발불균형환자도신으면
편안한신발 ryn  

* 신고걸을수록건강해지는
보약신발ryn

남·여공용캐쥬얼 블랙 스포츠 198,000원(225-285mm) 남·여공용캐쥬얼가죽 드림 198,000원(225-285mm)

여성화 그레이 198,000원(225-255mm) 여성화 레드 198,000원(225-255mm)

RYN Walking(린 워킹)이란??
아프리카케냐마사이족걸음걸이를편하게걷는방식으로뒷굽을45도둥굴게
만든워킹신발입니다. 린신발을신고걷게되면굽은척추가펴지며,허리디스크,
관절염,발목관절,평발,다이어트,당뇨로혈액순환이안되는분,등에효과가큽니다.
미국,유럽 6개국에수출하는세계적인브랜드린ryn국내 140여개대리점어디서든구매가가능합니다.

원종점에서 을 판매합니다
■백세환 이란 : 국내 토종약초로 부작용이 전혀없는 약
재로 만들었습니다. 당뇨환자 및 오장육부가 약한환자
위,장,간 등에 염증이나 혈액순환이안되는분 만성피로,
변비등 각종약의부작용으로 속이 안좋으신분에게 좋으
며우리나라산에나오는천연약재로몸의부작용이전혀
없는복용하기편한환으로만들었습니다.
■1달분1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1-213192 최미희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
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

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석불상·석탑·석등·동물상·인물상·목불조각·수미단·조형물조각·옥불조성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H


